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E <數學敎育 論文集> J. Korea Soc. Math. Ed. Ser. E:
http://dx.doi.org/10.7468/jksmee.2014.28.2.179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제 28집 제 2호, 2014. 5. 179-193 Vol. 28, No. 2, May. 2014. 179-193

179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김 수 철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

이 환 철 (한국과학창의재단)
✝

2)3)

교육부가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한 수학 교과서'를 언급한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

용되기 시작한 2013년 3월을 전후하여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언론 보도가 집중된 시기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보도 자료의 외형적 특성과 함께 보도된 기사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보도 프레

임을 선행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된 프레임인 이해, 교육방법, 반응, 강조, 상업광고의 5개의 보도

프레임을 활용하여 모든 기사의 세부 내용을 두 명의 평가자가 홀스티(Holsti)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두 평가자의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해,

교육방법, 반응, 강조, 상업광고의 5개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상업

적 광고를 위한 도구로서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을 활용하고 있었다. 언론 보도 내용은 독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이 옳지만, 그 내용에 대해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수요자 및 공급자들

에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스토리텔링 수학(Storytelling Mathematics)이란, 수학 내용을 배경, 인물, 갈등, 상황과 적절히 연계하여 교사

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수업현장에서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상상력과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생

동감 있게 표현하는 학습활동이다(한국창의과학재단, 2014).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부’)는 2012

년 1월 「수학교육선진화방안」을 발표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의 주요 과제로 ‘쉽고 재미있

게 배우는 수학 교과서 제작’을 언급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초등학교 급에서는 일부 단원에 스토리텔링 요소

를 가미하고, 중등학교에서는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를 제작·보급하자는 것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의 일부 단원, 즉 수와 연산, 도형 등에 스토리텔링 형식을 적용하

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민간출판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모델 교과서를 개발·제시할 것임을 발표

하였다(교육부, 2012). 수학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요약된 설명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교과서에 수학적 의미, 역사적 맥락 및 실생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

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언론에서도 교육부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가미한 수학 교과서’의 언급 이후 ‘스토리텔링 수학’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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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많은 보도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연구자는 ‘스토리텔링 수학’과 관련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 실태를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일례로 J일보의 2013년 6월 18일 보도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

면, “기존의 문제풀이로는 더 이상 명문대 진학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학으로 수다도 떨고 발표하고 글도

쓰고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수학 교과서가 생활사례나 배경설명을 충분히 곁들여 개념을

설명하는 이른바 스토리텔링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 구술면접 등에서 출제

되고 있다.”와 같이 마치 스토리텔링 수학이 명문대 또는 명문고 진학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양 왜곡되어져 보

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학에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하여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려고 했던 원

래의 취지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과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수학교육에서 새로운 이슈가 된 스토리텔링의 언론 보도 형태, 보도의 목적 및 성격, 여론의 반응 등을 살

펴봄으로써 스토리텔링 관련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토리텔링과 수학

수학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스토리텔링은 수학에 낮은 성취를 보이

는 학습자들에게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도입되었다(Boidy, 1994). 미국은 ‘A Nation at

Risk' 이후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전 중의 하나가 스토리텔링 수

학 기법이다(서보억, 2013). 그러나 수학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의 도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많은 반론에 부딪혔

다(Morgan, 2006). 수학 교사들이 종종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수업의 흥미

유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수학 학습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생소하였기 때

문에 교사들은 수학과 스토리텔링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해 왔다. 실제 미국에서도 수업 방법으로 스토리텔링

의 도입을 주장하였을 때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었다(Morgan, 2006). Schiro & Lawson(2004)는 이야기는 수학

수업에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는 주로 교과서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학생들은 주어진

이야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서 흥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어 단원의 마무리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생들에게 수학적 이야기는 흥미가 없거나 그들의 삶과는 무

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최혜실(2011)은 수학에서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읽기와 같을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읽기는 읽기일 뿐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관련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환경에서 수학 공식과 상

징적 기호를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 수학의 추론 과정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읽기

가 수학적 문제해결의 과정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수학교육에서 이야기 등장

의 필연성과 성격 때문일 것이다(서보억, 2013). 이야기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

게 된 인지구조의 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인지구조가 이야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매

우 친숙하고, 이로 인해 기억하기 쉽고, 이 시대에 수학 학습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Zazkis & Liljedahl,

2009). 스토리텔링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수학 교실 환경을 생성하고 친숙하고 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게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정보를 더 재미있고 잘 기억할 수 있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체된 교실 환경의 해결

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교수방법인 것은 분명하다(Cooper & Simonds, 2007). Hauscarriague(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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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 혼란스러움 등의 해소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Smith(1995)는 다양한 학습 사이의 연결성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스토리텔링이 학습자의 수학적 연결성(connection)을 계발하기 위한 중요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llis(1997)는 스토리텔링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고등수학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은 단순히 계산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의 틀을 탐색하는 학문이다. 수학은

창의적인 유희 과정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므로 수학이 인간의 의미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지식이며, 이러한

연결된 지식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학적 지식의 의미 탐구에 몰입하여 그 지식에 대한 자신의 관점

을 반성하고 의식화하여 새로운 수학적 경험의 틀 속에서 재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가치중립적이고

인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감성적이며 구성적인 정보 전달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스토리텔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감성과 인지 모두를 활성화하여 교수ㆍ학습에 균형

을 가져오고 학습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토리텔링은 학생과 수학적 주제를 인지적

또는 정의적인 차원에서 연결 지어 줌으로써 수학 학습에서 몰입을 위한 맥락을 형성하여 수학에 대한 학생들

의 학습 경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권오남 외, 2012). 즉, 스토리텔링은 수학 학습을 위한 유용한 도

구로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부터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적용 가능한 수업 기법이며,

수학적 내적 연결성 및 외적 연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을 수학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2. 언론 보도 프레임

언론 보도 프레임(frame)이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미디어(media)와 담론(discourse)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media)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미디어의 예로써는 우편, 전보, 가

입전신, 신문, 잡지 등 모든 것을 말한다(정보통신용어사전4), 2012). 담론(discourse)이란, 말로 하는 언어에서는

한 마디의 말보다 큰 일련의 말들을 가리키고, 글로 쓰는 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 큰 일련의 문장들을 가리키는

언어학적 용어이다(두산백과5), 2014).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은 사회적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 공공 담론

의 텍스트적 반영으로 볼 수 있는데(Van Dijk, 1985), 이 용어가 언론에 연관될 때는 뉴스 담론적 개념으로 이용

되기도 한다. 뉴스 담론(news discourse)의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 주체의 관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재현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언어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디어

담론은 사회관계와 맥락의 구조적 반영을 의미하며(Hartley, 1982),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담론 요인들이

관행화된 시각을 형성하여 재현된 것이 프레임이므로 담론 요인을 고려한 프레임은 현상적 기술에 치중한 프레

임보다 통시적 보편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통시적 보편성을 지닌 프레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의 텍스트적 속성을 사회문화 배경과 맥락, 주체 간의 관계와 행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

론 보도 프레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 행위 중심의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 행위가 유발한 사건의 부정성과 지향 가치를 대립시키는 구조에 초

점을 둔 연구가 그것이다(김원용ㆍ이동훈, 2005). 지금까지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력과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념 및 이론 토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비판받아 왔다(Entman, 1993).

4) http://word.tta.or.kr, 2014년 1월 3일 검색

5) https://www.doopedia.co.kr, 2014년 1월 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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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ufele(1999)는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레임 형식과정과 텍스트 양식, 수용과

정에 대한 이론적 보완과 분석 개념의 엄밀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언론 보도 프레임은 현안 또는 쟁점 등

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며(Gamson & Modigliani, 1989),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트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

하는 프레임은 뉴스 제작과정 등의 내부 요인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김원용ㆍ이동훈, 2004). 따라서 언론 보도 프레임은 기사의 주제나 성격 등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프

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분석하고자하는 기사의 각 주제 또는 쟁점에 대하여 맥락적 특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추출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강내원(2002)은 이러한 방법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개별 뉴스 기

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언론 보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초기부터 각각의 기사를 여러 번 읽어 가면서 반복되고 유사한 형

태로 묶이는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는 프레임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 검색창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입력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70개의 언론사에 대한 보도

자료 수를 검색한 결과, 2012년도에는 1/4분기 48건, 2/4분기 32건, 3/4분기 71건, 4/4분기 128건이며, 2013년도에

는 1/4분기 237건, 2/4분기 192건, 3/4분기 148건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된 수학 교과서가 적용되

는 시기인 201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 뉴스, 2012). 뉴스 검색을 위해

‘네이버’를 활용한 이유는 연구자의 편의적 성향 때문이며,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더라도 검색 조건을

위와 같이 한다면 70개의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의 수는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상에서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국내 언론 보도는 2013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총 577건으로 많이 집중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

는 이 기간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언론 보

도 자료 수 577건 중 457건은 스토리텔링 수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 속에 ‘스토리텔

링 수학’이라는 단어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20건의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기사의 외형적 특성 파악

기사의 외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사의 유형 및 취재 대상의 두 가지 분석 유목을 사용하였다. 네이

버 뉴스를 통해 검색된 기사들을 정리한 결과, 기사의 유형은 일간지, 뉴스, 잡지, 연재 기사의 4가지로 분류되었

으며, 취재 대상은 학생 또는 학부모, 교수 또는 교사, 교육부 또는 교육청, 출판사 또는 학원, 주제별 수학 내용

등의 5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는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기사가 어떠한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상을 중심으로 취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추후

프레임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 연구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보도가 정부

나 사기업 등에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교육수요자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보도 프레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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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보도 자료들로부터 프레임을 추출하기 위하여 120건의 기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언

론사의 출처를 이니셜(initial)6)로 표시하였다. 연구자는 협력자인 교육전문가 1인7)과 공동으로 일련번호가 부여

된 전체 기사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분석 대상이 된 기사들을 보도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

었다. 이를 테면, 스토리텔링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 졌는지, 스토리텔링을 위한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인

지, 스토리텔링을 접한 교육수요자의 반응 또는 스토리텔링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의 반응 또는

출판사나 사설 학원 등의 반응 등을 묘사하고자 하는지, 스토리텔링 정책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

든 강조를 하고 있는지, 기사를 보도한 목적인 상업광고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는지 등이었다.

이상에서 연구자들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 유형들, 즉 이해(Understanding), 교육방법(Educational Method), 반응

(Reaction), 강조(Emphasis), 상업광고(Commercial Advertisement)를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프레임(frame)으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다섯 가지의 프레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Understanding) 프레임은 ‘스토리텔링 수학’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 프레임

이다. 이를 테면 교육부 관계자가 뉴스 인터뷰에서 스토리텔링의 도입 배경, 의미, 교과서 또는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는 경우다.

용OO: 이야기와 수학의 결합이라는 스토리텔링 수학, 뭔가 좀 신선하게 다가오면서도 조금 개념이 모호한 것 같기도 하

고, 또 아직까지 좀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수학이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김OO: 네. 2012년 1월에 수학교육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수학교육선진화방안은 그동안 해방 이후

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반복이나 훈련 위주의 우리 수학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편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

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두 번째가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세 번째가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입니다. 그중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서

수준에서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이들이 수업 상황 속에서 자기 친구들과 스토리를, 교사가 제시한 스토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개념을 체득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교과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입니다(E 뉴스, 2013. 5. 17. 보도 내용 일부).

둘째, 교육방법(Educational Method) 프레임은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학습법 또는 지도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보도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사기업 수학연구소 소장이 저학년을 위한 스토리텔링 학습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경우다.

수학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개념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유연하게 생각할

6) 언론사의 출처를 이니셜로 표시한 이유는 이 논문에 인용된 보도 내용이 특정 언론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

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각 이니셜의 출처를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ㆍ내일신문(2013). 수학이 제일 재미있어요. 2013. 6. 7. 김정미 입력

ㆍ서울신문(2013). 스토리텔링 수학이 어렵다? 밥상머리 토론이 안성맞춤. 2013. 6. 4. 이범수 입력

ㆍ세계일보(2013). 스팀(STEAM) 교육, 스토리텔링 수학의 진화형. 2013. 3. 20. 뉴스팀 입력

ㆍ에듀조선(2013). 스토리텔링 수학 아직 어렵다면? 2013. 9. 9. 조경희 입력

ㆍ중앙일보(2013). “명문대 가려면 창의사고력 수학 넘어 융합형 수학 해야”. 2013. 6.18. 강태우 입력

ㆍ채널A 뉴스(2013). ‘스토리텔링’으로 스스로 학습? 부모들 “오히려 사교육 부담”. 2013. 3. 12. 김민지 입력

ㆍ한국일보(2013).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개정 초등 수학전문가로 상승세. 2013. 3. 8. 김정균 입력

ㆍEBS 뉴스(2013). '스토리텔링 수학' 이렇게 공부하세요. 2013. 5. 17. 서현아 입력

7) 수학교육학 박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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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글쓰기 소재가 풍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글쓰기 소재도 빈약하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도

어렵다.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글 자체의 완성도나 글쓰기 실력

은 둘째 문제다. 가족과 여행 간 일 또는 근래에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상황 등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하고

주인공을 정한다. 주인공 이름도 붙여주고, 의인화 하여 동물이나 사물로 주인공을 표현해도 좋다. 이야기 주제

가 정해지면 간단하게 이야기 줄거리를 정리한 후 이야기 속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는다. (중략)이야기

를 만들었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말로 풀어 설명해보자. 아이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개념을 더욱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듣는 사람이 자신이 주인공

이 되어보는 상상력을 가지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고의 대화를 통해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하며, 듣는 사람이 다

시 말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개념을 스스로 적용해 보고 풍부하게 만들게 된다(C 신문, 2013. 9. 9. 보도 내용 일

부).

셋째, 반응(Reaction) 프레임은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에 따른 교육전문가 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을 보

도하는 프레임이다. 이를 테면 뉴스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수학’의 도입에 따

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는 경우다.

앵커: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은 이야기 위주로 공부하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 걱정만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OO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수학학원장: 예전엔 수학을 칠판을 보고 배웠다면 지금은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수

학 교사 자격증'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학원 강사부터 실제 학부모까지, 수강생도 다양합니다.

학부모: 수학이 어떻게 변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교육에 더 의존할 것 같아요.

리포터: 사교육을 줄이려 '스스로 학습'을 노렸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이 자칫 사교육을 늘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A 뉴스,

2013. 3. 12. 보도 내용 일부).

넷째, 강조(Emphasis) 프레임은 교육부의 수학교육선진화방안의 일환인 스토리텔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

하기 위한 보도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텔링 수학’을 자세하게 소개하

고 이 정책이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교육수요자에게 알리는 경우다.

유OO: 네, 어려운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방법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교수법이 바뀌면, 학교 현장에도 좀 상

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교수법이 바뀐 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김OO: 네,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스토리텔링을 살펴보면요,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스토리라는 어떤 상황을 제

시하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동료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자기주도적

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완결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체제의

아주 표준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E 뉴스, 2013. 5. 17. 보도 내용 일부).

다섯째, 상업광고(Commercial Advertise) 프레임은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 강조 시점을 이용하여 학원, 출판

사 등이 자신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설 수학전문학원에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육에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접근을

달리해야함을 강조하면서 그 학원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경우다.

스토리텔링 수학이란, 동화나 실생활 타 교과내용 등 실생활 소재를 활용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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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형 수학교육은 기존 연산과 문제풀이 중심 방식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

에 공부 또한 달리 접근해야한다. OO센터 고OO 원장은 “스토리텔링형 수학은 실생활에서 수학적 개념과 원리

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지과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수업구성이 필수”라고 말했다(N 신문, 2013.

6. 7. 보도 내용 일부).

다. 보도 프레임 분석 방법

연구자는 국내 언론사들이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기사를 어떠한 목적과 성격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5개의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프레임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전체 120건의 기사를 분석하

였다. 다음 <표 1>은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며, 3번 기사가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

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면 상업광고 프레임 란에 “√”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코딩(coding)을 진행하였다. 언론 보

도 내용을 분석할 때 연구자는 기사 1건당 포함된 모든 유형들에 대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각 해당 프레임에 표

시하였다.

연번 언론사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프레임

이해(U) 교육방법(M) 반응(R) 강조(E) 상업광고(A)

⋯
3 S √ √

4 W √ √

⋯
119 K √

120 K √

<표 1>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자료 분석 기준1

한편 위의 분석틀을 토대로 연구자와 협력자가 일차적으로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응 프레임’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응 프레임의 경우, “√” 표시 대신 “P 또는 N”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교육전문

가 및 수요자들이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P”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N”

으로 표시하였다. 하나의 기사에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모두 드러난 경우에는 “P&N”로 같이 표시하

였다.

연번 언론사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프레임

이해(U) 교육방법(M) 반응(R) 강조(E) 상업광고(A)

⋯
3 S P √
4 W P&N √

⋯
119 K √

120 K √

<표 2>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자료 분석 기준2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표 2>의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각자 120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

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인 연구자와 협력자8)가 홀스티 방식9)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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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47 4 51 0.425

0.958333 0.515 0.914089
A 아니오 1 68 69 0.575

계 48 72

P(B) 0.4 0.6

하였으며, 두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파 상관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10) k의 값을 구

하여 ≧ 을 만족하면 두 평가자의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도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를

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이해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11)

Ⅳ. 결과 분석

1. 기사의 외형적 특성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기사의 외형적 특성은 기사 유형별 보도 자료의 수와 취재 대상별 빈도수를 살펴봄으

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기사 유형별 보도 자료의 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전체 자료 120건 중 일

간지로 보도된 경우가 71건(59.17%)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로 보도된 경우는 9건으로(7.50%) 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기사 유형 보도 자료의 수(건) 비율(%)

일간지 71 59.17

뉴스 9 7.50

잡지 2 1.67

연재 기사 38 31.66

계 120 100.00

<표 4> 기사 유형별 보도 자료의 수

취재 대상별 총 빈도수는 150회로 개별 보도에서 취재 대상이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중복 산출한 결과이

8) 수학교육학 박사 1인

9) 홀스티(Holsti) 방식은 코더간 일치도와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문희철, 2013), 이 연구에서는 2인의 수학교육학 전공

박사가 코딩한 사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홀스티 방식에서는 코더간 신뢰도가 70% 이상 일 경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0) 2명의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로써 완전불일치 0, 완전일치 1과 같이 해당 프레임의 일치도를 비율로

나타낸다.

11) P(A): A 평가자가 코딩한 비율

P(B): B 평가자가 코딩한 비율

Pr(a): 평가자 2명의 의견이 일치할 확률

Pr(e):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할 확률

k: 카파 상관계수: Cohen's kappa coefficient. 2명의 평가자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

k={Pr(a) - Pr(e)}/{1-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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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출판사 또는 학원 관계자를 취재한 경우가 44회(29.33%)로 가장 많았다. 연재 기사의 취재 대상이 수학 관련

내용에 한정된 것을 감안할 때 교육수요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를 취재 대상으로 한 경우는 31회(20.67%)로 교육

전문가 22회(14.67%), 교육부 관계자 및 교육청 15회(10.00%)보다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취재 대상 빈도수(회) 비율(%)

학생 또는 학부모 31 20.67

교수 또는 교사 22 14.67

교육부 또는 교육청 15 10.00

출판사 또는 학원 44 29.33

수학 관련 내용 38 25.33

계 150 100.00

<표 5> 취재 대상별 빈도수

2. 보도 프레임

연구자는 앞에서 추출한 ‘스토리텔링 수학’ 보도 프레임을 활용하여 두 명의 평가자가 전체 120건의 보도 자

료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보도 자료에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속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각 프레임별 평균 빈도

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프레임별 평균 빈도수를 산출한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자와 협력자가

홀스티 방식을 활용하여 카파 상관계수 k의 값을 구한 다음, ≧ 을 만족하면,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k의 값은 <표 6>과 같다.

<표 6> 각 프레임에 대한 카파 상관계수12)

프레임
(frame)

카파 상관계수
(k)

이해 0.914089

교육방법 0.964126

반응

긍정 0.824818

부정 0.957386

긍정&부정 1

강조 0.875828

상업광고 1

이상에서 이해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0.914089, 교육방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0.964126, 반응(긍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0.824818, 반응(부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0.957386, 반응(긍정&부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1, 강조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0.875828, 상업광고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는 1이므로 각

프레임별 분석 결과가 모두 타당하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프레임별 평균 빈도수 및 비율

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12)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카파 상관계수 산출 정보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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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프레임에 대한 두 평가자의 평균 프레임 수 및 비율 평균

총 기사 수: 120건

프레임(frame)

A 평가자 B 평가자 평가자 A와
B의 평균
프레임 수

평가자 A와
B의 비율
평균프레임 수

총 빈도수에
대한 비율

프레임 수
총 빈도수에
대한 비율

이해(U) 51 0.425 48 0.4 49.5 0.4125

교육방법(M) 77 0.6416 75 0.625 76 0.6333

반

응

(R)

긍정(P)

44

5

0.36
66

0.04
16

46

7

0.38
33

0.05
83

45

6

0.37
5

0.05

부정(N) 32 0.26
66

32 0.26
66

32 0.26
66

긍정&부정
(P & N) 7

0.05
83 7

0.05
83 7

0.05
83

강조(E) 23 0.1916 28 0.2333 25.5 0.2125

상업광고(C) 27 0.225 27 0.225 27 0.225

계 222 1.85 224 1.8666 223 1.8583

이해 프레임은 49.5건, 교육방법 프레임 76건, 반응 프레임 45건 중 긍정 6건, 부정 32건, 긍정&부정 7건, 강

조 프레임 25.5건, 상업광고 프레임 27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총 120건의 보도 자료에 대한 각 프레임별 비

율을 살펴보면 이해 41.25%, 교육방법 63.33%, 반응 37.5%(긍정 5%, 부정 26.66%, 긍정&부정 5.83%), 강조

21.25%, 상업광고 22.5%로, ‘스토리텔링 수학’ 관련 교육방법을 보도한 자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해, 반응, 상업광고 순이었다. 그러나 교육방법 프레임 76건 중 38건이 연재 기사로 보도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약 31% 정도가 일간지 또는 뉴스 또는 잡지를 통해 보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

텔링 수학’ 정책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총 비율 185.83%(중복을 허용하였을 때의 총 비율)의 21.25%, 상업광고의

목적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을 활용하는 프레임이 총 비율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로 환산하면

각각 11.44%, 12.11%이다. 즉, 언론 보도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의 강조와 함께 이 정책을 상업광고의 목

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반

응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염려, 교

사의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 사설 학원 등이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도 자료의 대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가 융합형인재교육(STEAM)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전국 초등 1∼2학년, 중등 1학년에 스토리텔링형 수학 교과서를 도

입했으나 학부모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다양한 경험과 표현 활동이 아이에게 필수라고 하지만 정작 실행 방법을 모르는 탓

이다(S 신문, 2013. 6. 4. 보도 내용 일부).

당장 3월부터 혁신적인 수학교육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 전부터야 부랴부랴 교사를 상대로 스토리텔

링 수학에 대한 교사 연수를 하고 있어 학생 지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부모 또한 기존의 주입식 수학 교육에서 완

전히 변화되는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접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H 일보, 2013. 3. 8.

보도 내용 일부).

2009년 통합 교과서로의 개정이 확정된 직후부터 학원가와 학습지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스토리텔링 수학과 관련된 상품

들을 쏟아내며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바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롭긴 해도 크게 긴장할 수준은 아니라

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는 구호만 앞세워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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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긴 꼴이 됐다는 부정적 여론도 쏟아지고 있다(W 일보, 2013. 3. 20. 보도 내용 일부).

Ⅴ. 결론 및 제언

수학교육선진화방안에서 언급한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은 수학이 어렵고 힘든 과목이라고 생

각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 과제로 ‘쉽

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교과서 제작’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수학적 의미를 되새기고 수학을 실생활 및 역사적 맥락에서 가르침으로써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수학교육 정책이 보도된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

과 관련하여 많은 양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들 중에서는 교육수요자에게 유용하거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상업적인 성향을 띤 기사, 즉 사설학원이나 출판사에서 출시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를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보도된 기사도 많이 발견되었다.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상업광고 프레임 27건 중 25건

이 이해, 교육방법, 반응, 강조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상업적

광고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언론 보도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에서 취재 대상별 빈도수를 조사한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

체의 29.33%가 출판사 또는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하여 기사 보도를 한 것으로13), 이러한 기사들은 교육

수요자에게 ‘스토리텔링 수학’에 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만,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보도되었을 가

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교육 수요자 및 공급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도 프레임을 분석할 때 반응 프레임을 ‘긍정’,

‘부정’, ‘긍정&부정’이라는 세 개의 하위 프레임으로 나누어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5건의 기사 내용이

반응 프레임에 분류되었으며, 그 중에서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기사가 32건으로 반응 프레임 전체의 71%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재한 보도 자료에서 많이 나타났다. 반응 프레임에 포함된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프레임에 해당되는 기사의 수가 많았던 것은 교육수요자의 인식이나 이해 부족, 사교육비 지

출에 대한 부담, 교육방법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적응 및 교사의 준비 부족에 대한 염려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독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만, 그 내용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는 일은 없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수요자 및 공급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학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

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학습자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제안된 수학교육

선진화방안의 일환인 만큼 수학을 직접 배우게 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실제 교

육 현장에서 좋은 교육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

토리텔링 수학’ 관련 언론 보도의 특성 및 성격, 여론의 목소리와 반응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은 의미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

13) 취재대상이 교육전문가인 교수 또는 교사가 14.67%, 교육부 또는 교육청 관계자가 10%인 것을 감안할 때, 사기업인 출판

사 또는 학원 관계자를 취재한 기사의 비율 29.33%는 높은 편이다. 특히 전체 기사의 비율 100% 중에서 주제별 수학 내용

을 다루고 있는 연재 기사의 비율 25.33%를 제외하면, 사기업을 대상으로 취재한 비율은 약 40%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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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언하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정책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 안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사 연수, 학습 자료 제공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및 강사들이 스토리텔링 수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학과 스토리텔링 지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학습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의 수업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스토리텔링 수학’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수학수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로 내용을 접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

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을 적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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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47 4 51 0.425

0.958333 0.515 0.914089
A 아니오 1 68 69 0.575

계 48 72

P(B) 0.4 0.6

반응(긍정)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5 0 5 0.041667

0.983333 0.904861 0.824818
A 아니오 2 113 115 0.958333

계 7 113

P(B) 0.058333 0.941667

반응(부정)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31 1 32 0.266667 0.983333 0.608889 0.957386

교육방법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75 0 75 0.625

0.983333 0.535417 0.964126
A 아니오 2 43 45 0.375

계 77 43

P(B) 0.641667 0.358333

<부록>

<표 8> 이해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표 9> 교육방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표 10> 반응(긍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표 11> 반응(부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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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오 1 87 88 0.733333

계 32 88

P(B) 0.266667 0.733333

반응(긍정&부정)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7 0 7 0.058333

1 0.890139 1
A 아니오 0 113 113 0.941667

계 7 113

P(B) 0.058333 0.941667

강조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23 0 23 0.191667

0.958333 0.664444 0.875828
A 아니오 5 92 97 0.808333

계 28 92

P(B) 0.233333 0.766667

상업광고 프레임
B B

계 P(A) Pr(a) Pr(e) k
예 아니오

A 예 27 0 27 0.225

1 0.65125 1
A 아니오 0 93 93 0.775

계 27 93

P(B) 0.225 0.775

<표 12> 반응(긍정&부정)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표 13> 강조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표 14> 상업광고 프레임의 카파 상관계수


